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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dit Familyfriendlycommunity 
가족 친화 지방자치단체 감독

개요

∙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는 시 정책 상의 프로세스로서 개별 지자체와 행정구역들

이 가족 친화 조치를 확립하고 개선하여 Familyfriendlycommunity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

주재, 감독함

∙ 전 세대와 분야 간의 결합을 통해 지자체 고유의 문제점들을 발굴, 해결하여 정주 조건을 최적

으로 구비함 

∙ 생활공간과 경제 거점으로서의 장점을 지속해서 관리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각 지자체에서 

젊은 층의 이탈과 이농을 방지하고자 함

배경

∙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 지형이므로 일부 농･목축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십 년 간 청년층의 

잦은 이농으로 농가 등, 부모의 사업장을 계승하지 못하여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했음

∙ 종합적이 아닌 부분적인 지역 후원으로 투자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로나 

유치원, 학교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산촌에는 노인 외 핵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정착하기 

불리했음

∙ 전 세대가 고루 분포되지 못한 탓에 소외 지자체에 대한 편파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외부

로부터의 접근성이 부재하였음

∙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경제 거점으로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노동, 복지, 요양과 노

인 문제, 관광업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점이 있었음

∙ 낙후지역이거나 인구 대비,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적은 지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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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구 설치와 목표

∙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는 연방 노동 가족 청소년부 주도로 오스트리아 지방자치

단체연맹, UNICEF Austria, 검증기관, 오스트리아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설립된 Familie 

und Beruf Management GmbH 가족과 직업 메니저먼트 공사가 수행

∙ 전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는 지자체를 구축하기 위함

∙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함

∙ 이농 대신 귀농 - 가족 친화 조치를 투입, 어린 아동을 가진 젊은 세대가 이주, 정착하여 생업

을 유지하는 데 중점

∙ 대내외적으로의 지자체 마을 이미지 개선  

∙ 기존의 가족 친화적인 조치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

∙ 전문교육을 받은 프로세스 동반자가 코치, 동행

∙ 공인 검증을 거쳐 ”가족친화 지자체 증서“ 부여와 중앙정부의 ”품질 표시“ 수여

∙ 3년간 중앙정부에서 수여한 품질표시 증과 유럽 전체에서 보호받는 상표인 

familyfriendlycommunity의 이용권 소유

∙ 각 지자체 특유의 장점,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컨트롤 기재를 마련하여 수여 맞춤

형과 맞춤형 해결책 제시, 추가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

∙ 타 지자체, 광역시나 주변 행정 구역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UNICEF의 추

가 자격증인 Kinderfreundliche Gemeinde(어린이 친화 지자체)를 결부시킴. 이 경우, 아동

의 권리에 맞춘 테마 영역을 추가로 개발

∙ IKZ, 지자체 상호 간의 공동협력 (Familyfriendliyregion /Interkommunale Zusammenarbeit)

을 통해 전체 지역을 가족 친화적으로 연계 형성

∙ 전 지역에서 장기간의 부가가치 상승을 지향하고 시너지 효과를 공유하며 지역 격차를 극복하

고 지자체 간의 균형을 이룸

∙ 중복성을 피하고 관리의 신속, 효율성을 위해 단일 협력소를 설치

∙ 혁신과 경쟁의 역동성을 살리되 협동에 기반

∙ 가족 친화 네트워크 형성과 지자체를 초월한 공동 협력, 지역 내 가족 친화 기업과 파트너 네

트워크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 사례들을 발굴,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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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세스와 지원

∙ Familyfriendlycommunity 자격에 관심있는 지자체는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

에 신청 - 참가 계약서 쌍방 서명 – Audit 세미나를 통해 감독 프로세스와 내용에 대한 정보 

제공 - 지자체 의결 - 프로젝트 착수 - 현 상태 파악 - 시민 참여 – 가족 친화 지자체 목표 

설정 - 지자체 재차 의결 - 9개월 실시 후 검증 -기초 자격 부여 – 속개 - 3년 후 재차 검증 

– 최종 자격을 부여받음 

∙ 자격 취득 조건은 해당 지자체의 아동, 노인, 독신 가정 등, 전 세대를 위한 조치를 분석, 확정, 

개선하여 3년 내 목표에 도달할 것임

∙ 연령별 조치는 임신과 출산, 유아와 가족, 3세까지의 유아기, 유치원 아동기, 학생, 교육기와 

돌봄과 노인 단계 등으로 구분하며 해당 분야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함

∙ 주요 테마로는 이농 현상, 실업, 낮은 출생률, 전문인력 결핍과 세대 간의 갈등, 소통 부재 등

이 있음

∙ 프로세스 시작과 함께 안전, 여가, 교육, 시민 참여, 건강 등의 행정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가족 

친화 조치를 계발함

∙ 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품질표시 부여

∙ 무료 정보 행사 서비스를 통해 대민 홍보 서비스와 우수사례 제공, 웹사이트 공개 서비스 

∙ 자격은 3년 유효하며 재차 검증을 통해 연장 가능함

가족 친화 지자체 사례 1

Ausservillgraten 면 (2015년 가족 친화 지자체 자격과 UNICEF 자격 수여):

인구 766명 중 어린이(0~14세) 112명, 청소년(15~24세) 94명

기업 수 20, 요식업소 8, 유치원 1, 학교 1개

∙ 동기 부여: 끊임없는 이농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 내에 공동, 단독 주택들을 지음. 지자체 특유

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합한 조치를 접목, 젊은 가족들을 영입하기 시작, 지자체의 

버팀목으로 만듦. 기존 구조에 미래를 위한 형성공간들을 조성

∙ 조치: 임산부와 육아맘의 조직적 미팅, 공공화장실에 기저귀대 설치, 벼룩시장 개설, 체육관 

무료사용, 어린이 의례, 제식 팀 조성, 10세까지 이용 연장된 유치원, 학생들을 위한 과외 제

공, 응급조치 코스 실시, 소년과 청소년 단체 설립, 재정 후원, 청소년 만남의 장소 설치, 명예

직 회원 구축과 강화 등

∙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전문 인력 1명씩 지자체마다 파견, 배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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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gemeindebund.at/website2016/wp-content/uploads/2018/12/booklet-ffg_2018.pdf

가족 친화 지자체 사례 2

Hallwang 면 (2007년 가족 친화 지자체 자격과 UNICEF 자격 수여):

주민 수 4,200명 중 어린이(0~14세) 600명, 청소년(15~24세) 515명

기업과 사업장 461개소, 요식업 9, 유치원 1, 학교 1

∙ 동기 부여: 지자체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수미일관한 조치를 실행. 무수한 프로젝트와 행사을 

통해 활발한 마을 생활과 고도의 수준을 제시함 

∙ 조치: 새 놀이터 조사, 새 주민을 위한 브로슈어 발행, 어린이를 위한 응급조치 코스 실시. 

M-Preis(슈퍼마켓 명) 버스 정류소의 지붕 건설, 공공 기저귀 대 설치, 유치원 확장과 탁아소 

도입

∙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전문 인력 1명씩 지자체마다 파견, 배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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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gemeindebund.at/website2016/wp-content/uploads/2018/12/booklet-ffg_2018.pdf

결과

∙ 2019 현재 전체의 약 25%에 해당하는 530여 개 지자체가 가입, 자격 취득

∙ 2500만명의 시군민들이 가족 친화 조치에서 도출된 혜택을 누림

∙ 젊은 가족의 이농 대신 정주 현상이 두드러지고 가족 친화 네트워크가 형성됨

∙ 각 지자체의 상호 협동이 전체 지역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

∙ 이웃 지자체와 행정구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자체 고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균형을 조성

∙ 국제적으로는 UNICEF 어린이 친화 지자체와 연계함. 2019년 11월 20일, 독일 쾰른에서 개

최한 제1회 UNICEF-Initiative Child Friendly Cities에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문가와

의 만남을 통해 경험 공유, 국제도시 간 교류 심화

∙ 전 국토가 관광지라는 장점을 이용, 유럽 내에서 보호받는 품질 표시인 Familyfriendlycommunity 

자격 취득은 대외 가족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탁월한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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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원 통신원

(오스트리아 법정 통･번역공증인)
kimvienna@hotmail.com

출처: https://www.familieundberuf.at/sites/familie

undberuf.at/files/anhang/2020_oeffentlichkeit

sarbeit_familienfreundlichegemeindeneu.pdf 

    
출처: https://www.familieundberuf.at/sites/familie

undberuf.at/files/anhang/2020_oeffentlichkeit

sarbeit_familienfreundlichegemeindeneu.pdf

시사점 

∙ 이농을 막고 이주,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에는 노동력과 구매력 제공 효과 

∙ 가족 친화 지자체 자격은 지자체 자체 생산품이나 서비스, 광고, 웹사이트, 모든 인쇄물 등에 

사용할 수 있어 경쟁력 상승과 주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에 일익

출처

∙ Audit Familienfreundlichegemeinde/Familyfriendlycommunity

∙ https://www.familieundberuf.at/sites/familieundberuf.at/files/event/2019/107010/

festbroschuere_2019.pdf

∙ https://gemeindebund.at/website2016/wp-content/uploads/2018/12/booklet-ffg_

2018.pdf

∙ www.unternehmen-fuer-familien.at


